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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정치지배유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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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

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

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

(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

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

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

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

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

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

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

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

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

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주제어 : 막스 베버, 시진핑,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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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은 2012년 11월에 제18차 중국 공산당 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習近平)을 주석으로 선출하여 제5세대 정치지도자시대를 출범

시켰다.1) 시진핑 시대는 중국 건국이후부터 마오쩌둥(毛澤東)까지 사회주

의에 대한 이념투쟁과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

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통해 새로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부흥의 

꿈2)을 실현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

로 인해 국가 전반에 거쳐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던 중국은 20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영토적, 인구학적 자원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켜 국제사회에서 정치군사적, 경제적 지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미국의 패권전략을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G2로 부상한 이후 시작된 정부로 앞으로 중

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 지,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는 향후 10년은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戰略機會期)’로 인식되고 있다(이동률 2011, 13-15).

1) 제5세대 정치지도자는 1980년대 경제개혁기에 정치적으로 성장하여 시진핑 정부의 통치
기반이 된 정치지도자들이다. 

2) 중국의 꿈은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의 길’의 전시

관을 참관하던 2012년 11월 29일에 제기한 개념이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

표대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한 시진핑은 2013년 3월 17일에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의 연설에서 총 9회에 걸쳐 ‘중국의 꿈’을 언급했다. 그

에 의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은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

민행복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바로 중

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꿈’의 핵심 목표는 2개의 

100년 계획으로 압축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 및 신

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부강한 민주적인 문명의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은 이전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이 제기한 2021년의 소강사회(小康社會)와 2049년의 대동사회(大同社

會) 건설의 이념을 ‘중국의 꿈’이라는 집약하여 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꿈’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강한 중국, 민주적인 중국, 문명의 중국, 조화로운 

중국, 아름다운 중국, 단결의 중국, 행복한 중국, 통일된 중국, 평화의 중국, 세계에 

공헌하는 중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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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시진핑 체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시

진핑은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

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등을 통해 

국내사회를 안정화시켜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불리는 ‘해상실크로드3)’의 구축, 일본과의 조

어도(釣魚島)분쟁,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등과 같은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사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할 당시 많은 전문가들

은 향후 5년이 ‘후진타오(胡錦濤) 없는 후진타오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

했다(박병광 2013, 139-170; 김기수 2012, 8). 왜냐하면 시진핑 이전 중

국의 권력승계과정을 보면, 후임자는 상당기간 전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 못했던 관례가 있었고, 여기에 후진타오 시대부터 누적된 대내외적인 

문제점과 제4세대 정치지도부에서 구상한 핵심정책들을 그대로 인계받았

기 때문에 시진핑도 예외없이 후진타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하지만 시진핑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리더십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비록 시진핑이 중국의 대내외적 정책방향

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전의 중국 정치지도자와는 상이한 

정치리더십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박창희 2013, 58). 이는 시진

핑의 정치리더십이 중국 전반에 거쳐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개성, 가치관, 지배형태, 정치방향, 정

치신념, 정치의지 등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정책결정과 정

책수행 등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정치지도자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

3)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해상실크로드’(海上絲綢之路)의 구축을 의미하다. 전자는 중국 서부지역과 중앙 및 

서남아시아의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육상 경제벨트를, 후자는 중국동남부 해안

을 통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포괄하는 해상네트워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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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제1세대 정치지

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지배유형을 검토한 후 제5

세대 정치지도자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막스 베버의 정치지배유형의 이론적 검토

  막스 베버에 있어 정치사회의 중심개념은 ‘지배’였다. 막스 베버에 따르

면, “지배는 사회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 다양한 사회

적 행위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영역에서조

차 지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행위의 모든 영역은 예외 없이 

지배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王迪 역 2010, 415)는 것이다. 이에 막스 

베버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이성으로 복종시키는 근거로 정통성을 갖는 

통치를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세 가지의 이

념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세 가지의 유형은 정통성을 

갖는 지배형태의 모든 역사적 실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모든 역

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정통적 지배는 3가지 유형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유형이 단독으로 역사에서 나타날 수는 없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를 ‘순수 이념형’이라고 하였다. 

  우선, 전통적 지배(Traditional Rule)이다. 전통적 지배에서 지배근거는 

지배자 개인의 탁월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 가계나 신분, 그리고 혈통을 신성시하면서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원래 오랫동안 존속하여 내려온 것에 대해 그것 자체를 무

의식적으로 또는 무감각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지배는 바로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

보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 지배는 가부장적 세습군주제, 그리고 아직도 전

통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전통은 그 자체가 최고권위를 

지니고 있어 피지배자뿐만 아니라 지배자까지도 구속하는 속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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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합법적 지배(Legal Rule)이다. 합법적 지배에서 지배근거는 

‘성문화된 합리적 규칙’에 근거한다. 지배자는 합리적 규칙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으며, 이 규칙을 준수하면서 권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지배형태

는 ‘법의 지배원리’가 작동하는 근대국가에서 관료에 의한 지배가 이에 해

당된다. 합법적 지배의 타당성은 다음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 임의의 법

은 특정의 가치나 목적을 지향하여 약정 또는 흥정에 의하여 제정된다. 

따라서 합법적 지배는 집단질서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 구성원이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둘째, 모든 법은 일정

한 법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합리적 규칙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졌

는가의 사실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합리적 법규 

외에 특정 권력자에 의한 지시나 명령은 반드시 이미 제정된 법규에 근거

해야 한다. 넷째, 복종자는 상하의 주종관계에 의거한 전인격적 복종이 아

니라 법지배의 한계 내에서 복종을 하게 된다. 다섯째, 법에 대한 복종은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명령은 객관적 합법성을 지녀야만 복

종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리스마적 지배(Charismatic Rule)이다. 카리스마적 지배

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신비성, 비범성, 영웅적 능력, 초인적 인격 등에 

대한 절대적 숭배가 이루어지는 지배유형이다. 카리스마(charisma)의 의미

는 기적을 행하며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신이 부여한 능력을 뜻한다. 따라

서 카리스마적 존재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초인적 능력을 가진 

인물을 말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카리스마적 지배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피지배자의 자유로운 승

인 여하에 달려 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회적 격변기나 혼란기에 위대

한 계시나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영웅이나 탁월한 지도자에게 

신뢰를 보내는 피지배자의 심리상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둘째, 카리스마

적 지배는 유동적이다. 만일 지도자의 초인적 역량이 발휘되지 않거나 카

리스마적 지배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될 

때, 카리스마적 권위는 바로 추락하게 된다. 셋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이

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특히,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한 지배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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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된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을 갖춘 관료들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선택된 가신들이거나 충신들이다. 넷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현실적 감각이 배제된 초월적 관계에 서게 된다. 특히, 경제와는 대체로 

무관하다. 카리스마적 지배는 어떤 사명이나 소명의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무시하며, 기부나 찬조가 아니라 약탈, 

폭력, 공갈 등의 방법에 의해 그들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충족시킨다. 다섯

째, 전통에 얽매인 사회에서 카리스마적 지배는 전통적 굴레와 사슬을 풀

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카리스마적 지배는 독재정

치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근대 이후만 하더라도 나폴레옹, 무

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등의 지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카리스

마적 지배는 비합리적인 신성내지 초월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전통적 

지배나 합법적 지배처럼 영구적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막스 베버의 정치지배유형은 순수이념형으로 현실국가에

서 각각의 지배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거나 혼합되어 나타나며, 각

각의 정치지배유형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치지배유형의 분류는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적 비판이 발생하기도 한다. 카리스마적 지배

에서 복종은 통치에 대한 적응이지만 그렇다고 복종이 정당한 지배의 근

거가 될 수는 없으며, 합법적 지배도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 하는 과정

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다 같이 복종해야 하는 형식

적인 법질서만을 강조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또한 합법적 지배는 자유

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요소와 결합하여 피지배자들이 민주적으로 구성한 

의회가 제정한 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김용욱 

2002, 101-1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 베버가 주장한 3가지 정치지배유형은 상호연

관성을 가지며, 순차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먼저 ‘카리스마적 

지배’의 정통성은 카리스마를 숭배하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에게 구현하

는 사회의 이상을 믿고 그 지배자가 내리는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단 확립된 카리스마적 지배는 그 후계자들에게도 이전

되어 카리스마적 지배의 ‘일상화’라는 연속성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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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합법적 지배’의 정통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통치과

정이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어떤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법률

의 최종적 근거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치가 정치이념으로 안정화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료제적 통치기술에 의존하는 국가의 합법성은 

‘합법적 지배’의 정통성 확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지닌다. 따라

서 현대국가에서 지배의 정통성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정해진 절차’에 집착하여 ‘형식적 합법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임상우 1991, 214-218).

Ⅲ. 시진핑 이전 중국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

  중국에서 정치세대에 대한 구분은 중국공산당 엘리트의 특이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사건을 중심으로 리청(Li Cheng)은 제1세대 정치지도자에

서 제5세대 정치지도자로 분류하였다(Li, Cheng and White Lynn 2003, 

355-356). 제1세대 정치지도자는 1934년부터 1935년까지 대장정혁명을 

주도했던 지도자들로 1949년부터 1976년까지의 마오쩌둥 시대를 말하며, 

제2세대 정치지도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전쟁을 주도했던 지

도자들로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의 덩샤오핑 시대를 말한다.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중국 건국 전후에 공산당에 입당하여 사회주의를 전이시킨 

지도자들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장쩌민 시대를 말하며,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문화대혁명시기에 청년시절을 보낸 1941년부터 1950년대 

중반에 출생한 지도자로 후진타오 시대를 말한다. 제5세대 정치지도자는 

1980년대 경제개혁기에 정치적으로 성장한 지도자들로 2013년부터 현재

까지 시진핑 시대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중국의 건국 

이후 제1세대 정치지도자로에서 제4세대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지배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제1세대 정치지도자인 마오쩌둥은 중국의 혁명기부터 건국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에 사회주의건설을 주도적으

로 추진했던 이상주의적 지도자로서 인민들에게 우상화된 ‘위대한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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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국가지도자’였다(김소중 2001, 211-245). 마오쩌둥은 1949년부터 

1976년에 사망하기까지 중국의 제1세대 정치지도자로서 그의 출생과 혁

명시기의 사건들이 신격화되어 그의 어록은 중국 전역에서 학습되며, 많

은 지역에 그의 동상이 건립되는 등 중국 인민들에게 신처럼 추앙되고 

있다. 마오쩌둥은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대장정 이후 

중국공산당을 이끌며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을 거쳐 1949년 이후에는 중국

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오늘날의 중국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도 마오쩌둥은 그의 정치사상과 정치리더십을 통해 중국 인민들에게 커

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마오쩌둥의 정치지배유형은 그에 대한 우상화와 신격화로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이 매우 강하지만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는 과정부터 공산주의 

혁명가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것에서 보듯이 전통적 지배성

향도 지니고 있다. 또한 1949년 9월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

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오쩌둥의 정치지배유형은 카리스마적 

지배>전통적 지배>합법적 지배의 성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덩샤오핑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의 제2세대 정치지도자

이자 최고 실권자로 군을 통제하는 등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였다. 

덩샤오핑은 1981년부터 1989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아 군권을 장

악한 후 공산당 주석 화궈펑(華國鋒),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과 자오쯔

양(趙紫陽)을 낙마시켰다. 문화대혁명의 희생자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 붕괴된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복권 후 실사구시

(實事求是)에 입각한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덩샤오핑이 1977년 

7월에 제11기 3중 전회를 통해 복권됨으로써 실용주의적 덩샤오핑 체제

가 사실상 재등장한 것이다. 1981년 6월에 제11기 6중 전회에서 화궈펑

은 당 부주석으로 밀려나고 후야오방이 당 주석으로, 덩샤오핑은 당 군

사위 주석에, 자오쯔양이 당 부주석을 겸임하도록 선출되면서 덩샤오핑 

체제는 확립되었다(이창헌 1987, 67-88). 덩샤오핑은 사망할 때까지 과

거 적대적 관계였던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이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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